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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16-01-23

미국의 2016년 회계연도는 2015년 10월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2016년 회계연도에 쓰여질 정부예산 안은  화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어야 정부가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의 기능은 마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된 에산안은  총 3.919조 달러입니다. 한편 예측된 세입 총액은 3.37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적자는 5,400억 달러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20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에 5,400억 달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익살 스러운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수학지식에서 빼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은 더하가만 알면 된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소비행적을 알려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도의 실적을 보아야 입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보장국소속 비용입니다.  2014년 예산 중 이 예산 분야에 속한 비용은 사회보장 지급액입니다. 이 비용은  예산의 24% 즉 8,51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불 분야는 국민 건강보조금입니다. 이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유아육성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액수도 전 예산의  24%인 8,36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2/3는 메디케어 지불액인데 이 액수는 5,110억 달러이며 5,4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혜자 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미국에서 거의 5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료를 받을 때마다 이 메디케어 부담금 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메디캐어, 메디케이드, 유아 건강보험 보조금,  기타 빈민 보조금을 포함하는 이 항목도 전체 예산의 24% 즉 8,360억 달러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국에 할당한  예산 액수는 전체 예산의 48%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예산 분야는 국방비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8%로서  6,150억 달러입니다. 그다음으로 큰 분야는 누적 국가 채무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입니다. 이 액수는 2,290억 달러이어서 전체 예산의 7%입니다.  기타 미래지향성 분야에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즉 영아및 유아 양육 보조금으로 10억 달러, 과학, 기술, 인지니어림,  및 수학교육 보조금으로 30억 달러를 책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무서운 경쟁자로 부상하는 이유는 이런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STEM 분야에서 뒤지면 장래가 어둠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의 예신 총액은 3.919조 달러인데 총 세입 기대치는 3.379조 달러입니다. 그러므로 5,400억 달러가 국가 채무액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 누적채무액은 20조 달러를 훨씬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국민을 되도록이면 잘 보조해야 겠지만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심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열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이 미국 정부의 예산 현황입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